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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과 통상의 연결고리 키운다

- 업종별단체 통상역량 강화교육 실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3.24일(월)부터 3.28일(금)까지 5일간

업종별 단체 임원 및 통상담당자를 대상으로 통상역량 강화교육을

실시할 예정

․ 교육시간 / 장소 : 5일간(3.24～28) 20시간(매일 14시～18시)

․ 교육장소 : 코엑스 4층 무역아카데미

․ 교육대상 : 업종단체 임원, 통상실무자 등 39명

․ 교육강사 : 통상 및 각계 통상전문가

․ 교육내용 :

- WTO/FTA체제 등 통상전반에 대한 이해, FTA 분야별(상품, 투자, 서비스,

원산지 등)대응방안, 무역구제 무역조정지원 등 교육

- 업종별 단체가 실제 통상협상 등 단계별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협상

준비 및 진행단계에서의 사례위주로 설명

□ 동 교육은 통상 협상 등에서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업종별 단체의

통상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,

ㅇ WTO, FTA 국제 통상체제 현황뿐만 아니라 상품, 투자, 서비스,

원산지, 규범 등 FTA 각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통상 전반에 대한

이해를 심화시키고,

ㅇ 실제 협상을 담당하는 협상담당자 및 관세사 등이 강사진으로

참여해 생생한 실무경험을 전달함으로 써 업종단체의 통상 실무

감각을 길러줄 계획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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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도경환 통상협력국장은 ‘주인’있는 통상을 위해서는 산업계의

‘목소리’ 반영이 절실하고,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‘입’역할을

해온 업종단체의 통상역량 강화교육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,

ㅇ 업종별 단체의 통상역량이 배양되면,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통상

대응이 힘들었던 중소 중견기업들도 수혜를 받게될 것이라고

언급함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교육을 통해 FTA 등 통상협상시 우리측에 유리한

협상안(양허안) 제안, 상대측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 업종단체의

통상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,

ㅇ 이번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심화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,

통상 매뉴얼도 제작 배포하여 업종별 단체의 통상대응 역량을

꾸준히 배양시킬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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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업종별 단체 통상역량 강화 교육계획

□ 추진배경

ㅇ FTA 협상 등에서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종단체의 통상

역량을 강화하여 통상협상시 우리 산업계 입장을 적극 반영

□ 교육과정

ㅇ 교육시간 / 장소 : 5일간(3.24~28) 20시간(매일 14시~18시)

ㅇ 교육장소 : 코엑스 4층 무역아카데미 (태평양 강의실)

ㅇ 교육내용

- WTO/FTA체제 등 통상전반에 대한 이해, FTA 분야별(상품, 투자,

서비스, 원산지 등)대응, 무역구제 무역조정지원 등 교육

- 업종별 단체가 실제 통상협상 등 단계별로 실무에 적용할 수

있는 협상준비 및 진행단계에서의 사례위주로 설명

□ 예상효과

ㅇ FTA 등 통상협상시 우리측에 유리한 협상안(양허안) 제안, 상대측

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등 업종단체의 통상대응능력 강화 기대

□ 향후계획

ㅇ 교육내용 및 강사를 확정하여, 1차 교육을 실시(3.24~3.28)하고

결과를 분석하여 2차 심화교육 준비 및 통상메뉴얼 작성 추진


